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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강국 독일도 찾고 배우는 K-세정... 
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국세청 방문
- 임광현 국세청장,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과 전자세정·AI대전환 논의

- AI대전환으로 세계가 신뢰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체불가 국세청 이뤄낼 것

□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이 최초로 9월 15일(화) 한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

K-전자세정과 AI대전환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 ㅇ 임광현 국세청장은 크리스티안 괴르케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

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세무행정의 디지털화, 홈택스 서비스, AI 

및 데이터 분석 활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. 

□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｢한국 국세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및 

AI 대전환 추진전략｣ 을 소개하며,

 ㅇ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발전과정을 공유하고,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

AI 기술을 접목하는 K-AI 세정의 추진방향과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

구축 방안 등 AI대전환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. 

 ㅇ 독일 측도 한국의 세정 현황과 홈택스 시스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

질문하는 등 K-전자세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.

□ 독일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이자 유럽연합(EU) GDP의 약 4분의 1*을 차지

하는 선도국이며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**로서 다수의 우리 

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. 

   * 2025년 독일 명목GDP 4.5조 유로, 유럽연합 명목GDP 18.8조 유로(독일 연방통계청)

  ** 2025년 교역규모 약 309억 불, 전체 10위, 유럽지역 1위(한국무역협회)



 ㅇ 하지만 세정분야에서의 양자 고위급 교류는 2008년 한·독 국세청장회의

(베를린 개최) 이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.

□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단의 국세청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으로 한국과 

독일이 세정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한 만큼 양국이 지속적으로 교류

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,

 ㅇ “이번 만남으로 한국과 독일은 전자세정과 AI를 비롯한 세무행정 분야의 

정책 경험을 공유하고, 양국의 협력을 넓히는 초석을 세웠다.”라고 설명했다.

□ 임광현 국세청장은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

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일 연방하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,

 ㅇ 이에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.

□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

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,

 ㅇ 디지털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AI 시대를 선도하는 

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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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 회담 사진자료

임광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하는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

위원장 대행

임광현 국세청장과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대표단의 회담



임광현 국세청장과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기념촬영

 - 정해욱 국제협력팀장, 우연희 인공지능혁신담당관,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, 

도리스 아헬빌름 하원의원, 카르스텐 브로데서 하원의원, 임광현 국세청장, 

카이 고트샬크 하원의원, 크리스티안 괴르케 하원의원, 메히틸데 비트만 

하원의원, 미하엘 테브스 하원의원, 막스 룩스 하원의원


